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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그룹, 사외이사 대거 “물갈이”
투명한 이사회 1기 교체 예정 … SK 2명에 SK에너지 4명 대상

SK그룹이 2004년 투명한 이사회를 만들겠다며 영입했던 1기 사외이사진을 대폭 교체할 전망이다.

SK그룹에 따르면, 지주회사인 SK와 주력 계열사인 SK에너지는 2월12일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 선임 건

을 의결할 예정이다.

사외이사는 회사 자문단에서 2-3배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적임

자를 정해지며 최종 승인은 3월12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다.

3월 임기 3년이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SK㈜의 서윤석, 박세훈 이사와 SK에너지의 조순, 남대우, 오세종, 김

태유, 한인구 이사 등 모두 6명이다.

2004년 선임돼 6년간 사외이사를 맡았던 SK㈜의 서윤석 이사와 SK에너지의 조순, 남대우, 오세종, 김태유

이사가 물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SK그룹의 사외이사는 관련규정이 따로 없어 언제든 연임이 가능하지만,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투명성을 살

리려면 새로운 사외이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 주목된다.

SK그룹은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일하는 이사회를 만들겠다며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

높여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.

이에 따라 SK㈜는 이사진 7명 중 4명, SK에너지는 10명 중 7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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